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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와 ‘광주첨단물류센터’ 오픈에 이어, 울산 지역에도 서브허브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서
브허브는 물류센터에서 배송센터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입니다. 이처럼 쿠팡은 5000만 전국민 로켓배송 쿠세
권 실현을 위해 지역 곳곳에 대규모 투자 중입니다. 동남권 로켓배송 권역 확대의 핵심 시설이 될 ‘쿠팡 울산 서브허브’를
소개합니다.

울산 시민들은 물론 전국 2170만 고객이 사랑하는 쿠팡 로켓배송. 주문 후 불과 반나절 만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한 로켓배송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전국 단위 물류 네트워크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쿠팡 물류 네트워크는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 이상 구축돼 있으며, 이를 통해 2024년 4월 기준, 전국 시군구 260곳 중 182곳에
서 로켓배송 시행 중입니다. 전국 시군구 70%에 달하는 지역이 로켓배송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쿠팡은 여기서 멈추지 않
습니다. 2026년까지 3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통해 전국 100% 로켓배송 생활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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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전 국민 로켓배송 시대를 위한 핵심 요지,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은 쿠팡 남부권 배송을 위한 최적의 물류 입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1호 자체 보유 서브허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서브허브는 물류센터에서 온 상품을 사전 분류해 배송캠프로 보내고, 판매순위가 높은 상품들을 보관하다가
주문 즉시 출고하는 중간 물류시설입니다.

울산 서브허브의 탄생으로 울산은 물론이고 경주, 부산 등 동부 지역의 많은 고객들이 더 빠른 로켓배송을 누리게 될 예정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이성훈 고객님
이성훈 고객님: 지금도 빠르게 배송되는데 더 빨리 배송된다고요? 저는 울산 토박이인데요. 퇴근하고 나서 대형마트까지 가기는 번
거로워 쿠팡을 즐겨쓰고 있거든요. 저 같은 울산 시민에게는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제 쿠팡 없으면 못 삽니다!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울산 시민들이 반기는 만큼 울산광역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울산시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함께 지역에 4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
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 서브허브 리더 박현우 님
지난해 울산광역시의 인구 순유출률은 전국 1위로 많은 청년 인구들이 떠난 상황이지만, 울산시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만드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인만큼 이들이 재유입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산 서브허브 리더 박현우 님: 저는 사실 울산 출신이거든요. 지금 근무환경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서, 울산 서브허브 근무를 희망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대학교 황용식 경영학부 교수, 제22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주 6일 근무가 보편화된 택배업의 관행을 깨고, 격주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의무 휴무제를 시행할 예정입
니다. 또한, 배송 인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 물품 분류 전담 인력 6,500여 명을 완전 직고용하고, 분류시설 자동화를 위해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세종대학교 황용식 경영학부 교수: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만 편중되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쿠팡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울산이
물류 최적지로 검증되면서 향후 투자유치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최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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